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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文

本.硏露의 목적은 現在의 北轉政治體制가 어떻게 생성..유지될 수 있었는

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北韓政治理念과 價統政治文化와의 關聯性 與否를 할

히는데 있다. 즉 現在의 특이한 政治들을 樹立. 運營하고 있는 배경이 傳統

政治文化라는 요인과 얼마만큼 관련을 갖고 있으며 또한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냐를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本 硏流는 外來理念으로서의 社會主義와 傳統理念으로서의 . 유교적

가부장제 및 신분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서로 어떻게 모순되며 또 融和필 수

있는가를 살피고자 하며, 두 理念의 조화 또는 상호모순이 어떻게 北韓에

독특한 政治的 리더쉽과 政治文化를 산출하는가를 보고자 한다. 결국 北韓政

治理念 및 통치체제 속에 傳統的 要素가 얼마만큼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3 .

있는지를 斜明하고자 한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선 北韓體制를 어떤 체제로 인식해야 하는지 살

펴 본 다를> 北擴政治理念 속에는 어떤 전통적 要素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

는 지, 또한 傳統의 影響力을 인지하고 있는 北韓 통치자들로서는 傳統의

해석을 이롭도록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 지를 歷史解釋력 한 실례를 통해

입출하고자 한다.

北韓政治理念과 傳統政治文化의 관련성 여부를 檢討한 결과, 다음의 명제들

을 도춘할 수 있다.

<명제i ) K 北韓의 지배형태는 神政體制 (theocracy)라는 세속종교적 지

배.형태이다. 이는 그 원형에 있어서 社會主義的 전체주의보다도 王朝時代의

전제주의체제에 더 가깜다."

(명제 2 ) a신정체제는 朝鮮朝의 儒撚5 政治文化가 北韓 공산화 과정에



肯定的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명제3 ) <4b韓에서는. 擴治의 정틀성과 效率性 創出을 위해 필요에 따라

傳統에 대한 해석을 操作化 (operationalization) 한다. 이 조작화의 基

準은 김일설의 敎諒히 며 이의 결정체가 주체사관이다.i'

위의 명제들은 첫째, fK5政治體制를 마츠크스-레닌주의적 모델로만 보아서

는 안 된다는 사실과 둘째, 김일성 중심의 세속종교적 體制가 지금까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傳縮拘 要素를 잘 조정, 를理하면시 北轉社會 구성

원을 동원한 결과였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中蘇紛爭의 와중에서 中立을 지키고 독자7선을 걷기 위해, 스탈린 격하운

동에 자극밭아 새로운 體制를 樹立하기 위해, 國內의 파벌싸움에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주체사상이라는 새로운 統治이데올로기 創出이 必要識지만, 보다.

근본적인 必要性은 부르조아 革兪을 거치지 않고 社會主義化를. 성취한 北韓

社출의 근본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체 있었다.

즉, 점령공산주의 덕분에 歷史를 단축시킨 결과, 生産力 발전에 따른 社會

的 富가 基本的으로 축적되지 못한 社會를 떠맡게 된 金日庶으로서는 나눠

줄 것이 없는 지상낙원에서 오직 무한정 나눠줄 수 있는 어버이 金日成

首領의 한없는 사랑을 토대로 하는 키마르크스主義的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수

밖에 없었다. '

결국. 存在가 意識을 決定하리라는 命題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방식을 實

踐함으로써 一個人의 意識이 다수를 지배해버리는 의리의 무서운 위글을 입

증하는 實驗을 시도한 것이다.

여기에 傳統을 比較的 온.전히 지닐 수 있었던 北韓社찰는 이런 통치방식

을 計劃했던 效果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함으로써 儒敎的 共産主義體

制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이 北韓流治 이데을로기의 特徵이고 장점



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힘이 김정일에게로 권력계승이 된 후에도 그 위력

을 發揮할 수 있느냐는 問題는 바로 이 특이한 이데올로기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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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 論

本 硏究는 現在의 北韓政治體制가 어렇게 생성 .유지될 수 있었는가 라는

問題意識 속체서 北韓政治理念과 傳統政治文化와의 關聯性 與否를 밝히는데

있다. 즉 現在의 특이한. 政治틀을 樹立. 運營하고 있는 배경이 傳統政治文化

라는 요인과 얼마만큼 관련을 갖고 있으며 또한 어떤 차관관게를 가지고

있느냐를 硏流하고자 한라.

따라서 本 硏究는 外來理念으로서의 社會主義와 傳統理念으로서의 儒載的

가부장제 및 신분국計의 이데올로기가 서로 어떻게 모순되며 또 融和될 수

있는가를 살피고자 하며t 두 理念의 조화 또는 상호모순이 어떻게 北韓에

독특한 政治的 및더쉽과 政治文化를 산출하는 가를 보고자 한다. 결국 北韓

政治理念 및 統治體制 속체 傳統的 要素가 얼마만큼 강하게 濯響諒을 미치

고 있는 지를 斜明히고자 한다.

우선 北韓體制를 어떤 체제로 인식해야 하는지 살펴 본 다음, 北韓政治理

念 속에는 어떤 傳統的 要素가 影響力을 미치고 있는 지> 또한 전통의 影

響力을 인지하초 있는 北韓 統治者들로서는 襤談리 해석을 그들의 練治에

이롭도록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 지를 歷출解釋의 한 실례를 통해 입증하고

자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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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韓政治理念속의 傳統政治文化

l . 北韓政治醴制의 性格 糾明

여기서는 現在의 北韓政治認制가 어를게 생성.유치될 수 있었는가를 밝히

기 위해서 민지 지금의 北韓政治體制를 어떻게 槪念化할 수 있는가를 보 고

자 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創案되고 러시아 革命家 레닌에 의하여 다듬어

진 공산주의가 本報的으로 北韓에 유입된 것은 l945년 8월 l5일에 日帝의

雌亡 이후에서였다. l945年8月8 日 對 日 선전포고를 한 蘇聯 극동군 제 2 5

군은 만주와 北韓에 대대적으로 진격하여 8 月22日에는 평양을 占領하고 치

스차코프隊長을 사령관으로 하는 복조선주둔군 사령부를 設置하였다. .

蘇聯軍隊는 군정을 實施하면서 같은 해 lo 月l2團 다음과 같은 r北朝鮮

주둔 소련25군사령관 성명서 J를 發表한 바 있다.

" 소련군대는 만주에서와 北朝鮮체서 日本軍隊를 격파하였다. ...... 소련

군당국의 要求와 지령을 실행하며 社會秩序를 유지힘 91 있어 소련군

당국에 협조하기를 호소한다. ...... " 1)

이러한 포고령에 따른 소련군정은 l948 年9 月9 日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

國이 樹漆될 때까지 實施되었는데, 이 期間동안에 北韓의 共産化는 蘇聯의

스탈린식 공산화 과정을 거쳐 일단 流了되었다. 그 근 韓國戰 이후. 중공군

의 倉領干리서 소련의 統制力이 약화될 때까지 北韓은 독자적인 이데올로기

를 갖지 못하고 오로지 소련의 官制 이데올로기만 수용?을 뿐이다. 즉 北

韓의 이.데올로기는 소련에 따라 들어온 占領共産主義에시 춘발한 것이다.

l ) r 朝鱗中央年鑑J (평양 : 1949 ).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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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北韓이 독자적인 이데올로기의 開發료要를 느끼기 시작했던 시기는

스랄린 격하운동이 심화되던 l955년 경이교 本格的으로 새로운 이데올로기

를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던 시기는 中蘇紛爭의 격화로 더 이상 中業이나

蘇郵의 관제 이데올로기를 선택적으로 수웅할 수 없게 된 l966년경 부터

이며, 독자적 이데올로기의 체계화를 이룬 것은 主體哲學을 처음으로 내놓은

l97o 年代 초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金日成 主천恩想에 대해 北韓체서는 ."마르크

5 -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現責에 創造的으로 적용한w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 뜻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사상의 원형이며 여기에 創造的 변

형을 가했다는 의미인데 마르크스- 레닌주의 要素를 얼마만큼 남겨 두었으며

어느 정도 創造하였는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만들어진 金日成 主體,讓想의 核心은 결국 人間中心의 세계관, 勤勞

大衆 集團主義, 절대적 엘리뜨주의를 천멍한 수령관이라 할 수 있다. 이 3

가지 要素를 인민대중체게 劃一的으로 주입시켜 의식개 조를 통한 인간개조를

달성하여 金日成을 우상화 .신격화하려는 의식적 努力의 총체가 바로 金日成

主體,讓想리 라는 政治이데을로기인 것이다.

金日成主體,惡濯좌 논리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金日成主體思想이 란 金日

成이라는 首領 한 사람의 전제체제 確漆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人間의 자주성과 創造性을 최고 가치로 내세워 인본주의 晳擧처럼

꾸미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人間의 자주성, 창의성 및 의식성은 黨의 指導

를 받아야만 갖추어 질 수 있고, 또한 黨은 首領의 영도를 받아야만 바르

2 ) 北韓 社會主義 憲法 第 4條 " 朝鮮民主主義 入民共和國은 마르크스 -레닌

주의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창조적으로 適用한 朝鮮勞動黨의 主體恩想을

자 기 活動의 指標的 指針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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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人民을 영도할 수 있다는 論理이기 때문에 各 側人의 자주성> 창의성 t

. 의식성은 首領인 金日成만의 자주, 창의, 의식으로 귀결되고 다른 모든 사람

은 그의 指示에 따라야 할 뿐이다.3)

결국 金日成主體恩想게 따른다면 모든 권위의 원천.은 金日成 首領 오직 한

사람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北韓體制는 이런 점에서 現代的 全體主義體制

보다는 일인 지배자의 카리스마에서 지배의 정통성을 찾는 東洋的 專制君主

制에 더 가깜다고 할 수 있다. 즉 支讓者의 신성에서 지배의 정통성을 구

하는 神政體制 (th eo c ra c y ) 라 할 수 있다.4)

지금 現在 北韓에서의 金日成의 存在는 '살아있는 신 ' (liv ing God)

인 現神人이다. 만일 그가 죽는다면 그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

버지 >로 그 명칭만 바뀌게 될 뿐이다. 권력승계를 받은 김정일은 새

로이 독자적인 그의 神性을 만들어낼 必要가 없이 '하늘에 계신 아
.

버지의 이름으로 I 통치를 하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김일성 -김정일

權力繼承問題라든가 金日成 首領 死後 과연 어떤 양상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갖가지 상상은 필씬 단순화될 수 있다.

이제 北韓에는 神性을 가진 살아 있는 神 金日雌리가 있고, 이 神의 말

씀을 모아 놓은 김일성저작집이라는 經典이 있고, 商터 말씀을 충실히 이행출

전파하는 사제단의 역할을 하는 勞動黨이 있다. 한마디로 北韓은 거대한 宗

敎團體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3 ) 李相禹 外, r北韓 4o年-朝鮮民主主義 入民共和國의 特性과 變遷過程 J

(서울 :을유문화사. 1988 ), PP. 21-24.

4 ) 李相諒, "金日成館制의 神政的 特性", r東亞硏究 J 第 i5@ (1988.10),

p . 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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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블 패, 北韓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단순한 共産主義 國家

가 아니다. 金 日成主義라는 특이한 唯一神을 믿는 宗敎國家이다.

北韓의 이러한 때속종교적 支配形態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따르는 共産主

義에 가찰다기보다는 오히려 왕조시대의 전제주의 國家體制에 더 부합된다.

이러한 신정체제로서의 北韓體制의 특징은 통치권의 포괄성 에서 찾을 수 있

다. 金日成은 入民의 政治生活 뿐만아니라 經濟生活, 文化트活 및 精神生活까

지도 支配한다. 결국 金日成 首領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일하고 園爭하는

人民들로 구성된 社會가 바로 北韓이다.

그렇다면 왜 이와같은 특이한 體制가 北韓이라는 곳에 撚現했는가? 어떤

요인이 作用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國家에서 出發한 國家를 신정체제를 지닌

東洋的 專制主義國家로 변형시키 게 되었는가?

政治文化 때문인가? 解放當時의 北韓社출의 구조적 특징 때문인가? 蘇聯

軍의 압력이라는 外勢때문에 可能했는가? 高度의 레닌식 戰略 전술 때문인

가 ? 金日成의 탁원한 리더쉽 덕분인가? 아니면 또다른 要園이 作用했기

때문인가?

과연 어떤 要素로 설명하는 것이 가구 說得力이 있을지 또는 어떤 要素

들을 조합시켜 설명하는 것이 좋은지는 앞으로 피속 많은 硏究가 進行됨에

따라 보다 분명해지리라고 본다. 단지. 여기서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傳經천

影響 즉 政治文化의 影響이 오늘날의 北韓政治體制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힘을 發揮했다고 보 고 이를 耕駱하고자 한다,

共産主義體制를 硏究할 때 채택할 수 있는 理論的 관점 중에서 歷史 .文

化的 傳統接近法기라는 것이 있다. 극는. 어떤 政治讓制의 社會이든 뒤늦게

近代化의 길에 오르게 된 社會는 그 나름의 歷史와' 文化的 傳統을 지닐 뿐

아니라, 그러한 傳統的 要素가 共産革命과 그 후속정권의 樹進 전개에 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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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이라는 관점이다.5)

北韓의 독특한 政治文化와 社會組織을 分析하는 데는 이 접근시각이 적합

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蘇聯이나 中國의 모델을 모방해 나가던 時期가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l96o年代 중반부터는 이른바 자주5선을 선언하고 독특한

유형의 近代化를 推進해 왔기 때문에 北韓을 단순히 어느 선진 모형으로 수

렴되는 사례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lKi;은 해 방과 더불어 폐쇄성향으로 기울어지다가 中蘇紛爭의 틈새에서 자

구책으로 등거리외 교> 자주7선을 모색하던 중 主體恩綠을 내세워 金日成 유

일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다시 말해, 理念的으로 마르크스-레닌주

의를 표방하면서 社會主義體制를 導入하여 東유럽의 共産衛屋國家들과 유사한

변화를 推進하는 듯 했으나, 主體恩想이라는 폐쇄정책의 결과로 하나의 近代

的 傳統社會인 神政體制的 專制主義國家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의 依存할 수 있는 원천이 초기에는 蘇聯과 中國이었지만,

차를 金日成을 정점으로 하는 現在 北韓의 政治體制의 특성을 만들어낸 근

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 問題를 플기 위해 朝鱗朝 傳統社會의 전통적

요소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가미됨으로써 특이한 政治體制를 갖게 되었다는

가정하에, 北韓政治理念 속에 어떤 傳統的 要素가 작용하고 있는지 보기로

한다.

2 . 北韓政治理念 속의 傳統的 要素

現在의 '北韓政治理念은 전형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政治이데올로

5 ) 李溫竹, r北韓社會硏露-社會學的 接近 J (서울 :서찰대학교 출판부, 1988),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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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아니라 특이한 形態의 政治理漆리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에다 朝鮮朝

의 傳統的 要素가 가미되어 나타난 특이한 形態로 전제할 수 있다.

現在의 신정체제구성에 朝鮮朝의 儒譜政治文化가 얼마만큼의 影響을 미쳤는

지 보기 위해 먼저 朝鮮朝의 政治傳統의 特徵을 보고자 한다.

l) 朝鮮朝 政治傳統q 特性

조선조가 5 백여년이간는 장기간을 큰 저항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事賓

은 硏究해야 할 매우 흥미로운 주제다. 특즉 수차에 걸친 치명적인 외침에

도 또한 교통 .통신이 미비한 水準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體制를 존속시

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朝鮮朝가 구축한 政治朧力의 구조화 및 제

도화의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朝鮮朝가 구축한 政治權力의 구조화 및 제도화에 參與한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會

우선 군주인 '王'의 역할을 꼽을 수 있다. 權力 괴라밋의 첨면에 자리

한 王은 能力만 있다면 신민들에게 무재한의 權力을 發澤할 수 있었다. 朝

鮮朝의 王이 Kar그 wi를를voge그 인 F Orien출a그 D e s p o t i s m j 6)에서. 말

하는 支配者의 총체적 권력행사 즉 어느 것쉐 의해서도 제약받지 않는 총

체.피 權力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wi초工iam Shaw가 [ L e g a l N o -

r m s 초理 출 Co nf uc ia n State J 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의에 의한

통치를 할만큼 무제한의 權力은 소유하지 못했는지를 구태여 따지지 않더라

도 王의 위상은 군주로서 최고.최대의 權力출 쥔 상징임은 틀림없는 사실

6 ) K a r l W i t t v o g e l , f O r i e n t a l Despotism'J ( N e w H a v e n : Y a l e

U n i v e r s i t y P r e s s , 1957 ).

7 ) W i l l i a m Shaw, f L e g a l N o r m s in a C o n f u c i a n S t a t e j (Ca-

초초fornia : U n i v e r s i출y o f 트a工초責ornia,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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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아를든 王에 대한 절대적 충성 및 복종은 朝鮮朝 政治文化의 한특

징 이었다.

다음 要素로서 中漆執權的 官僚制度를 들 수 있다. 이 制度는 사실상 中

國에시 수입한 것이나 오히려 朝鮮에서 效率的으로 잘 運營되었다. 종족구성 f

言語를 비롯한 文化的 要蒸 地理的 條件 등에 있어서 더 동질이었기에 ; l

했는지도 모른다. 中央에서 任燎된 모든 官僚는 擔當分野에 전권을 가지J L

있었으며 특히 관찰사를 비롯한 地方長官들은 軍隊指譯權을 가지고 있었으므

로 그 地方의 반란은 쉽게 진압될 수 있었다.

결국 朝鮮朝의 政治體制는 문인관료가 중핵을 차지했던 靈制였으며 그 들 은

비록 수는 적으나. 그 能力, 지위엉향력 때문에 모든 權力을 장악, 최대 面

積의 土地를 장악한 支配層이었다. 이 계급은 모두 특권, 敎育을 독점함으로

써 그 자신을 再生漆하는 特權을 누리기도 했다.

.朝鮮朝의 政治體制는 이러한 中央執權的 官僚制를 바탕으로 近代國家처럼

權力의 大規模的인 구조화가 아니라 .'王'이라는 支配者와 그 주변의 소수

로 構咸된 支配層을 中心으로 한 협소한 權力構造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朝鮮朝의 政治權力은 朝鱗社會內에서 最高의 물리적 강제

력을 보유하고 전사회에 걸쳐 결정을 作成.戰行하기 위한 통치기구를 갖추

었던 社會였으며 ,그 정치기구의 결정을 주민이 항시 수용하도록 하는 권위

도 갖추었던 社會였다. 그처럼 凉治權力이 전조선 社會內에서 .광범한 복종을

確保하여 '支麗 '로서 要定되면서 權力構造와 制度의 전체로서 朝鮮朝라는

政治體制를 完成, 確立했던 것이다.

또다른 특성으로서 '家'의 역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朝鮮朝라5 體制

의 로존을 위해서는 이를 裏받침하는 정치기구와 정통성이.라는 가치체계 외

에 여러 .形態의 복종을 계속 調達해 주는 家族과 같은 社會構造를 必要로

하지 않을 수 없었라. 儒敎의 敎理가 가치판단의 基準이' 되는 朝鱗社會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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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 家 '야말로 社출의 重要한 기둥이었다. 그것은 支配-복종관계가 보존되

어야 할 최소의 社會單位였고 그 때문에 倫理規範이 그대로 '家' 속에서

구체화되었으며 行政的인 평면에서는 集團責任 즉 연좌제가 작동하는 장이기

도 했다. 즉 家族 구성원 한 사람이 범한 罪에 대해 全家族이 責任을 져

야만 했다.

이렇게 볼 때, 朝鮮朝 政治傳撚및 本質은 세습적 絶對權車을 행사하는 王

을 정점으로 하면서 사농공상이라는 嚴別된 身分構造를 바탕으로 한 社會的

피라밋의 정상을 차지했던 소수이면서 莫大호 .政治權力을 소유한 양반官僚들

과 그들의 位置를 가장 잘 보장해 주는 이데올로기로서의 儒敎를 바탕으로

한 정통성 , 그리고 양반官僚와 평민 사이에서 형성되고 오린기간 이어져 온

行動때턴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8)

이러한 시간에서 朝鮮朝의 政治를 이해할 때, 朝鮮朝의 政治傳離으로서 첫

째 , 君主的 傳統과 둘째, 엘리뜨 支配방식인 官僚的 漆統과 세째, 家라는 최

소사회단위를 社會 .政治秩序의 지주로 간주하는 傳統을 들 수 있다.

2 ) 北韓政治理念 속의 傳統

'傳統 >이란 한 社會에서 오랜 기간을 통해 이어져 온 독특한 行動 패

턴이다. 대개의 경우 傳統은 커다란 社會 변동을 겪을 때마다 그 전승의 양

을 초福 줄이거나 수정하게 된다
聾

北호의 경우 부르조아 中,短의 市民革命을 거치지 않은 채로 共産化 되어

버렸기 때문에 傳統을 그다지 毁損시키지 않은 狀態에서 새로운 國家體制를

樹立할 수 있었다. 즉 조朝時代에 지띤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 , 官僚制의 경

8 ) 朝鮮類의 政治傳流을 政治學的 입장에서 정리한 韓培浩의 r 韓國의 政治J

(서울 :박영사, 1984 ), 제 2 장 및 제 ll 장 參照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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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 등은 거의 그대로 잔존해 있었다
출

또한 生産力 發達에 기초한 밑으로부터의 社會主義革命에 의하지 않고 蘇

聯 화물열차에 실려 온 정권(luggage-train regime) 에 의한 社會主

義的 전환이었기에 北韓에서는 傳純的 要素가 오히려 더 짙게 남아 있을수

있었다. 이는 占領共産主義의 特徵이기도 하다.

이제 北韓政治體制 및 政治理念 속에 남아 있는 傳統의 要素를 살펴보고

자 한다. 朝鮮朝 緖讓的 傳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王에 대한 절

대적 충성과 權力의 세습체제 그리고 官僚들에 의해 運營된 中流執權的 官

僚制를 들 수 있는데 이런 傳統的 要素가 어떻게 北韓社會에 남아 있는지

보기로 한다,

가. 首領觀과 傳統

北韓의 政治理念은 主體恩想이 다. 主體恩想의 核心이 入間中心의 세계관를

근로대중의 集團主義 및 절대적 엘리뜨主義를 천명한 首領觀 임을 앞

서 言及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실제로 가장 重要한 것은 바로 首

領觀이 다.

北韓의 당기관지가 主體,襤理이 란 "自主的 .創造的으로 사고하는 것인데l) 이

것은 곧 "首領의 ,讓想대로 사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料 9)라고 計히고 있는

데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金日成의 영도방법을 가리키는 部分에서 특히 淺日成 首領의 유일적

支配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9 ) r勞動新聞 J , 1972年4月 i3 日字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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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動勞人民大衆은 革命의 료體이지만 자연발생적으로 革命의 勝利를 이

룩할 수 없출 勤勞人民大衆치 革命과 建設의 주인으로서 확고한 自

覺을 가지고 무궁무진한 創造的 힘을 최대한으로 發揮하석 革命과 建

設을 힘있게 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勤勞人民大衆에 對한 政

治的 領導가 保障되어야 한다. ......勞動階級의 탁월한 首領이 勞動階

級과 勤勞人民大衆의 根本蒙求와 利益을 反映한 革命,漆理을 내놓고 U L

것을 指導的 指針으로 하는 黨을 창건하고, 그의 革命的 領導를 實

現함으로씨만 勞動階經은 비로소 자주적인 革命的 階級으로 되는 것

이다. 勞動謄級은 탁월한 首領과 流의 領導를 받음으로써만 자기 運

兪을 자주적으로 創造的으로 開拓해 나가는 자주적인 革兪階級으로서

의 참다운 政治的 生命을 지니게 된다.w lo)

이 말은 결국 "위대한 金日咸首領을 영원히 우리 理의 수위에 놓고 = L

가 내놓는 恩想과 路線을 일관하게 를어쥐고 代代孫孫 관철하여 나간다는것
燎

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런 論理대로라면 北韓社會는 수령님의 뜻에 따라 일하고, 수령님의 뜻에

따라 죽는 사람들로 構成린는 社會인 것이다.

따라서 北韓은 수령님이 世界觀의 核心이 .되는 수렇님의 나라, 金터成의 나

라ll) 인 것이다. 이는 王이나 皇帝가 社會構成의 中心이 되고 世界觀의 中

心이 고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다.

金日成 首領이 王과 다를 바 없음은 北韓에서 出刊되는 刊行物들을 보면

io) 황장엽, #偉大한 수령님의 革兪恩想은 主體의 恩@, 理論, 方法의 전일적

인 體系w , r勤勞者J l 9 7 9 年 4 X P .26.

ii ) 部輿列, a北韓社會變化와 主體恩想", r東亞硏究J 第l3$|( 1988. 2).

P . 1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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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게 알 수 있다. 金日成 首領에 對해서는 갖가지 수식어를 붙인 최상급

의 敬稱과 더불어 눈에 두드러지도록 고딕강조체를 사용하고 있다. 金日成에

對한 이러한 표기관행은 王朝時代에 王이나 王命과 關係되는 記事가 나올 때

마다 반드시 上段一字를 떠어 쓰던 과거의 표기법을 찰기시킨다.l2) 특히 이

러한 표기방식은 空體恩想이 體系化되기 시작한 7o年代 .以後에 두드러지게

' 사용되 고 있다.

이렇게 漆日成이 王의 位置에 오르게 된 것은 물른 蘇聯의 의도적인 共

産化 전술에도 연유하지만, 를엇보다도 北韓 人民들에게 남아있는 朝鮮朝의

政治傳統을 效率的으로 管理해 이를 統治의 테크닉으로 원용한 北轉政治集團

의 意鬪的인 전술의 結果라고 보아야 한다.

解放 當時 大擧出身者가 全理離을 통털어 約 7 百餘名에 지나지 않았고 ; T

나마 남쪽으로 거의 모두 移動을 해버려 사실 以간刊서는 歷史의 現實 및

그 흐름을 읽을 수 없는 문맹률 9 o % 가 넘는 無知의 人民들만 남아 있는

形便이었다. 그런 狀況이었기에 北韓은 .새로운 體制를 만드는 過程에시 知識

人들로부터의 抵抗이라들가 人民들의 反對를 相對的으로 덜 받았다고 하겠다.

이는 f瞬政ew立 4o餘年이 넘는 동안 .平壤事態 a라를가 < 平壤의 봄 )

이라는 말이 우리 귀에 낮설다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要約하면 , 위로부터의 革命인 占領共産主義라는 樣相이 朝鮮朝의 傳統을 根

本的으로 깨q리지 않고서도 社會主義 革命을 可能하게 했고, 金日成출 共産
/ . . . l . . . . . . .

化 過程에서 이 現實을 잘 利用하석 王으로 向D던 '.a 구示 無條件的 忠談

을 首領을 向한 崇拜와 絶對的 忠諒으로 바꾸는데 成功했다고 볼 수. 있다
諒

결국 金日成은 傳統의 影響力을 잘 管理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에 .立脚한

l2) 崔載賢, 4購社會理念 속의 傳統的 要素", r東亞誇流J 第 i4輯

( 1988 ) ,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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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體主義的 共産國家가 아닌 儒敎的 共産主義國家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나. 權力世襲과 傳鱗

지금 現在 金日戚를 今世紀의 政治指燎者 중 가장 오래 統治한 記錄을

.세우고 있다. 이런 지도자에 대한 個人 崇拜와 아첨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例

에서 잘 나타났듯이 誇은 社會主義 國家에 널리 퍼져 있는 관행이다. 事寶

上 北韓은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같은 유럽 共産國家와 마천가지로 個人崇拜

의 價向이 수세대에 걸쳐 널리 퍼져있다.l3)

그러나 北韓에서 특이한 事實은 父子襤襲體制를 制度化하려고 시도하고 있

다는 것이다. 골치 아픈 政治的 承朧問題에 對處하기 위해시 漆日成은 그의

큰 아들 金正日을 後繼者로 지목하고 있다. 지금 現在 金正日은 北韓에서

a北朝鱗의 英雄w '偉大한 指導者 同志y '敬愛하는 指導者>등으로 칭송되고

있다.

만약 朝鮮時代좌 王朝世襲體制의 관행대로 金正日에 對한 傾人崇拜를 成功

總으로 誘導해내고 그를 漆日凍리 政治的 後繼者로 確立시킬 수 있다면 北

韓은 歷史上 最初리 共産主義 王朝國家로 看傲될 것이다.

그런데 北韓이 .父子世襲 方式이라는 獨特한 形式을 採擇하게 된 까찰은 무

엇일까? 이와 같이 키正常的 方法이 金日成 死後 北韓에서 現實的으로 '權

力繼承을 可能하게 해 줄 수 있을 것9가f

이 물음에 答하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北韓이 共産化 過程

에서 봉건성을 및어내는 과도기로서의 革兪的 近代市民社會 段階를 거치지 못

하고 朝鮮朝의 봉건성이 日情殖民統治의 中斷 以後 그대로 北韓共産2를社會

에 이어졌다는 點이다.

i3) 길영환 저, 이원용 역, r南北韓 比較政治論J (서울 :문맥사, 1988 ) ,

P . 1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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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點에 對해서는 모택동이 a 中國은 封建社會로서 그 政治는 封

建政治이고 그 經濟도 封建經濟이다. 그래서 그리한 政治와 經濟의 反映인 支

配的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 文化도' 封建文化이다 w l4) 라고 그의 革命鬪爭時

節에 誇及했던 것처럼 北韓의 封建性도 傷處받지 않은 채 金日成에게 넘겨

졌던 것이다.

앞 장에서 誇及했듯이 北韓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實踐하는 函家가 아니

라 金日成의 카리스마에 依存하는 新政治的 전제주의국가라면 이 體制가 지

니는 特性을 가장 잘 살리는 崙式이 곧 父子世襲體制일 수 밖에 없다.

김영주의 登場과 실각을 보면 權力繼承 閣題와 .關聯된 北韓體制의 轄性을

가장 뚜렷이 撚握할 수 있다. 元來 金日成은 自身의 동생을 후계자로 선택

했던 것 같이 보이는데, l973 零 以後 그는 갑자기 政治舞臺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단지 l974 年 副首相으로 잠란 남아 있린을 뿐이다.l5) 이 사실은

後繼者 熙題를 解流하려는 最初의 計刻이 失敗로 돌아갔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과 아울러 형제보다는 아들이 더 .믿음직하다는 傳統的 ,讓考方式의 反映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택를이 指名한 後繼者 화국봉이 실각하고 脫모택동 운동을 주도한 등소

평이 집권하는 등 政治 指導者의 변화를 겪고 있던 와중에 중국 r인민일

보J는 l9 8 o年9月 l9 日字에 r指導者와 人民J이라는 論說을 揭談한 적이

있다.

비록 이 論說은 中國이 當面한 問題解流을 위해 中國人을 대상으로 쓰석

l4) r毛澤東 選集J 第l卷(東京 :三一畵房, 1960 ) , P P . 1 5 ~ 16. 裵相五

金泰撚, a北韓 政治文化硏露 試論w, r 忠南大學校 法津行政硏漆所 論文集 J

第l1 U ( 1984 ) . P.17에서 再키用

l5) 길영환, 앞의 책, PP.144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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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이지만 이 論說文은 北韓에서는 公開되지 못했다. 이 論說은. 指導者와

人民間의 本質을 論하면서 이 關係는 人料的 依存보다는 平等에 바탕을 두

고 있어야 한다고 극적하면서t a人民은 지도자를 選出할 수 있지만 지도자

는 人民을 選出할 수 없다. 또한 지도자의 經身職과 自身의 後繼者 指名은

부르조아 사회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封建的 천재이며 人民이 主人인 社

會主義國家에서는 결코 容納될 수 없는 일w이라고 료張한 .바 있다.l6)

r人民日報J의 論理에 비춰 본다련 金正日의 登場은 北韓이 社會主義를

표방하고 있는 한 '아킬레스의 됫꿈치 >가 아널 수 없다.

그러나 l95o 年代의 스탈린 사후의 蘇聯과 l97o 年代 '末 모택동 사후

中國에서 일어났던 權力鬪爭의 深刻性을 지켜본 北韓으로서는 아킬레스의 됐

꿈치가 問題가 되더라도 아킬레스 自體를 지키지 안 되는 절박한 狀況에서

父子世襲體制를 의도적으로 고집하지 않을 수 없다.

다. 中央執權制의 確立

오늘날 거의 모든 社會主義 國家는 統治의 效率性 및 經濟의 合理的 計

刻化를 爲하여 中央執權的 支配形態를 取하고 있다. 北轉도 政權樹立 初類부

터 中央執權料料 .必要性을 强調해 왔다.

이러한 方針은 l945年 lo月 3 日 行한 垈日咸의 進步的 民主主義에 對

하여o라는 講議 속체 잘 나타나 있다.

a民主主義와 中央執權制는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

고 있읍니다. 民主主義는 保障되지 않고서는 .참다운 中央執權制란 생

각할 수 없으며 반대로 中央執權制가 保障되지 않고서는 참다운 民

主主義란 생각할 수 없읍니다* 民료主義的 自由와 平等은 中央執

l6) 길영환, 앞의 책. PP.145 - 146에서 再키用 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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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的 統一性에 依해서만 確圍히 係障됩니다.l7)

이런 趣旨 속에서 實施되고 있는 北韓의 中央執權制는 主體의 人間形이라

는 만들어진 共産츠義的 人間形과 결부됨으로써 더욱 그 效力을 나타내고있

다. 새로운 空體의 人間形이 지켜야 하는 社會規範은 <하나는 全體를 爲하

여 ) '全體는 하나를 爲하여 )라는 귀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모든人

民은 社會의 모든 組織生活에 積極 參與하며 全體를 爲하여 傾人의 個性은

되도록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물른 社會를 이런 去式으로 運營하려는 態度는 프롤레타리아 獨裁說과 民

主集中制論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보다는 하나의 君主 아래 統

된 支配秩序를 維持해온 各種識 儒敎的 生活共同體의 傳統게서 그 源泉을 찾

을 수도 있다.

以上에서 살리 본 北韓政治理출 속의 傳統的 要素를 볼 때, 傳經리 繼承

이야말로 北韓政治理念의 뚜렷한 한.徵候이며 >傳統要素를 취사선택하고자 한

努力이 主體恩想을 定立해 나가는 밑바탕이었음을 알 수 있다.

政治的 리더쉽 側面에서는 金日成 首領이 王朝時린리 .王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傳統性이 强하고, 首領의 '카리스마적 權威가 金正日에게 이어지도록

오랜 기간동안 치 하게 準備해 왔다는 點에서도 또한 그러한 計劃이 北韓

社會에 별 큰 抵抗없이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點에서 北韓社會의 對建性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北韓社會의 特徵은 밑으로부터의 革命을 거치지 않은데서도 .起因하

l7) 金屬成, "進步的 民主主義에 對하여 ", (平壞勞動政治學校 學生들 앞에

서 行한 講議) r金日成 著作集1 J ( 1979),P.293, 崔漆賢, 앞의 글.
P .102.에서 再키用 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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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무엇보다도 重要한 事實은 金日成을 비롯한 北韓 統治者들이 이 點을

統治의 테크닉으로 잘 活撚H 왔다는 點이다. 즉 儒誰的 政治文化가 미치

는 肯定的 影響力을 統治過程에 잘 利用하고자 努力한 結果라고 하겠다.

3 . 傳統의 操作化 事例硏究 :北韓의 茶山 丁養鐘觀

北韓 社會가 부르조아 친紅의 市民革命을 거치지 않고 蘇驛軍에 依해 共

産主義가 수입됨에 따라 朝鮮朝 때부터 내려오면 傳蔬的 要素가 社會 구석

구석에 온전히 남아 있었음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北韓社會

의 特徵을 北韓 漆治者들이 看過하지 않고 離治의 效率性과 正鱗性 創出을

爲해 利用해 왔음을 또한 지적했다.

한마디로 金日成을 비롯한 政治엘리뜨들은 M 歷史를 支配하는 者가 未來를

支配한다.w는 명제를 매우 잘 抱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연유에서 어느 정도 政治的 安定을 찾은 以後부터는 木格的으로 過

去를 支配하려는 作業에 온 힘을 경주하기 시작했다.

l95o零代 末부터 本格的으로 시작한 歷史의 재해석은 많은 論爭을 불러

일으켰고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을 분명히 노출시켰으나, l97o 年代에 .들

어서면서부터는 마르조스 역사관에 입각한 朝鮮歷史의 재해석 作業이 어느정

도 마무리되었고, 그 結果 f購의 主體恩觀은 確立되기 시작했다.

이제 北韓이 統治의 效率性을 提高하기 爲해 過去 歷史를 해석하는데 있

어 얼마만큼의 진폭을 보여 왔는 지 歷史硏究의 實例를 통해 檢討해 보기

로 한다.

過출의 歷史를 모두 檢證의 對象으로 삼을 수 없기.에, 시각의 變化에 따

라 解釋의 變化를 比較的 잘 나타린 事刻로.서 北韓에서의 茶山 丁若鏡觀을

놓고 그 操漆流의 진폭을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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評價의 變化過程을 보기 爲해 北韓에서 出刊된 茶山 關聯 著作의 出版時

期를 基準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l ) 第 l 期 (政朧樹立 以讓릴 i95o 零代 末 )

l952零 l2 月 l5 日 朝鮮勞動黨 中央委員會 第5次 全員會議에서 金日咸은

'流의 組織的, 恩想的 强化는 우리 勝피料 基礎?라는 報告를 통채 "우리

先祖들이 써놓은 歷史나 地理나 其他 軍事, 政治, 經濟? 文化 分野의 高貴한

遺産들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見撚歷. 要.析하고 그를 攝取하여 發展시켜야 한

다w고 强調한 바 있는데 >이를 계기로 越北作家 최익한은 그가 그동안 높

이 評價해 왔던 丁若鐘에 對해 體系的인 整理를 하석 l955年 r實學派와

丁茶山 J을 出刊하였다.

이 책의 序文에, w우리 民族의 優諒한 文化的. 恩想的 傳離을 理解 천명

하기 위한 한 개 重要한 고리로서w 이 책을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듯이
諒

< ,惡理的 强化>를 强調하는 분위기 속에 초여진 것이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상편은 實學派의 史的 發展, 하편은

實學의 대성자 丁若鐘에 對한 硏流라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최익

한은 實學아란w 恩想, 擧說이 그 時린리 歷史發展과 人民의 利益에 도움이

되는 實利와 實用性 있는 .學問w이라고 전제한 後9 茶山은 이 實學을 完成

시킨 대성자라고 評價하고 있다.

具體的으로 그는 儒敎經典에 새로운 解釋을 가한 點에서 留學 改革思想을

지띤으며, 認識과 批判에 있어시 유물른적요소가 있다고 評價한다. 特히 균 .

민주의, 문벌, a 급 및 地方差別制의 타파를 비롯하여 농민문제의 最經的 解

流案인 閭田制라는 土地國有에 依한 土地分配를 지향하였다는 點에서 茶山을

民主主義的 反封建恩想家로서 높이 評價하고 있다.

단지 이처럼 時代를 善導하는 思想家임에도 不指하고 社會의 落後 및 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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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的 制約이라는 審觀的 條件 때문에 다가올 부르조아 社會를 科擧的으로

理見하지 못한 것이 흠이라고 피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茶山의 價値를

코페르니쿠스적 轉回라는 . 用語로서 評價하면서 i8) 茶山의 進步的 .唯物論的입

장을 .强調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見顧는 唯物論에 立脚하석 體系的으로 整理한 最潑의 成

果로서 評價되면서 北韓學異의 公式的긴 見解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2 ) 第2ia ( i960 年代)

이 時期의 茶山에 關한 北韓評價視覺은 i962年7 月에 發刊된 論文集인 f茶

山 丁若鐘 誕生 2oo週年 紀念 論文集J에 잘 集約되어 있다.

이 책은 北韓 科學院 哲學硏究所가 茶山 誕生. 2oo週年.을 맞이하여 a丁茶

山의 빛나는 生涯와 선진사상과 擧問的 業讀을 正當하게 규명하여 全體 人

民의 심장 속에 초族的 긍지와 愛國主義的 정열을 더욱 북돋아주며 民族文

化遣産의 繼承發麗을 爲한 科擊 硏究事業에 일층 박차를 加하는 하나의 契

理로 삼고자 w l9) 發刊한 것이다.

이 책은 김석형, 정진석. 김광진, 리용태. 신구현, 박시형, 정학무 박형성 등

의 各 分野 北韓學者들이 哲學, 社會.經濟恩想, 自然科擊,惡理, 文學, 歷史觀

및 朝鮮語 硏究 및 讓育,淺理 등의 觀點에서' 廣範圍하게 茶山硏究業績을 .解

譯한 것이다. 따라서 이 時期에 北韓에서 를茶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를 알아볼 수 있는 重要한 資料라고 본다.

當時 北韓學者들은 이 책에서 丁茶山을 대단히 높게 評價하고 있으며, 特

히 그동안 茶山의 晳學恩想에 對한 評價에서 部分的으로 麗念論的 解釋을 排

除시키지 않으려는 立場에서 벗어나 a先行藝者들의 唯物論的 流解를 繼承하

i8) 최익한, r실학파와 정다산 J (서울 :청면사, 1989 ) , P.10.

i9) r다산 정약용탄생 2oo주년 기념 논문집 J의 序文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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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唯物論的 哲學體系를 樹立하였다 w고 까지 評價하고 있다.

越北學者인 歷史擧 博士 김석형은 w茶山 丁若鑛의 生涯와 活動w에서 茶

"山의 영특한 姿質이 큰 힘을 發揮하여 反對派들의 중상과 음모 속에서도

眞理를 사랑하며 祖國과 人民을 사랑하는 실학에 매진할 수 있었으며 ,그의

천재적이며 革兪的인 탁견이 間田制를 비롯한 進步的 恩想을 구현할 수 있

었다고 評價하고 있다. 또한 정진석은 a茶山 了若鏡의 哲學恩想.w 에서 7의

哲學,襤想에는 階級的,理論的 制限漆이 있으나 그의 唯物論的 哲擧的 見解와

進步的 社會.政治的 見解는 朝鮮 哲學 發展에 巨大한 긍정적 役割을 했다

JL. 評價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恩想은 봉건착취계급을 反對하는 鬪爭에로 農

民들을 불러 일으켰으며 ?特히 社會發展에서 生産力의 發展이 미치는 主要한

役割에 착안한 進漆的 恩想家라고 評價하고 있다.

科學院 후보원사 (l962年 當時) 김광진은 그의 社會.經濟恩想에 對해 評

價하면서,그는 키現實的이며 計아빠진 儒談理論을 實藝的 立場에서 g . s &

判하였으며 원시 儒敎의 唯物論的 要素를 攝取하여 當時 社會發展에 기석하

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評價하고 있다.

그런데 越北學者出身 科學院 원사 박시형은 茶山 丁若鏡의 歷史觀에 대해

상대적으로 批判的으로 評濯기고 있는데, r湯論 J. r原牧J에 나타난 茶山恩

想이 그 自體의 體系로서 끝까지 -展開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理論에 근

거하여 當時 現存 對建王朝를 폭력에 依한 革命으로 전복한다거나 새 社會

를 建設하기 爲해 具麗的으로 어릴게 行動해야 한다는 理論的 展開를 펼치

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歷交觀의 制限性. 유배지 에서의 硏

究資料 부족.등에서 起因하는 結果라z 함으로써 茶山에 對한 부정적 시각

을 强하게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特히, 박시형은 다산의 .r我邦麗域考J,r鱗

海考 J 등의 價値를 높이 評價하면서 역시 茶山은 偉大한 先進的 ,體想家이며 .

卓越한 歷史學者라고 評濯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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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誕生洲o週年 紀念 論文集에 나타나고 있는 茶山

.評價視覺은 全般的으로 强한 肯業的 性向을 보인다고 할 수 있고, 특히 唯

物論的 進步論者로서 높이 評價하고 있음을 l알 수 있다. 이는 최익한을 Q

心으로 나타난 觀點에 比해 보다 더 肯定的으로 評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 第 3 m ( 1970年代린現在 )

l969年 7 셔 金日成은 a社會科擊의 任務에 對하여 w라는 敎示를 通하여

실학파와 그들이 主張한 제 견해를 要體的 立場에서 바르게 評麗하라고 指

示한 바 있는데 2o) , 이에 따라 北韓에서는 실학파의 歷史的 依置와 役

割 ?勝級的 基礎와 恩想的 本質 ?그 進步性과 制限性 등에 걸친 새로

운 商究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 새로운 硏究가 시작되지않

으 면 안 되었다.

이는 l - 2 年 後 出版된 r經濟辭典 J (社會科學院 經濟硏流所,1970)

및 r歷史辭典 J ( 社會科學院 歷史硏露所, 1971 )의 關聯 項目을 찾아보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r經濟辭典 J의 '경제유표 l項目에서는 茶山의 근본 입

장과 기본 '사상은 어디까지나 봉건지배계급의 立場이며 傳統的인 儒敎,惡綠이

라고 評價하면서, r經世遣表J 에서 당시로서는 進步的인 발기들도 담겨 있으

나 國家 및 社會制麗에 對한 著者의 見解는 여전히 봉건적 데두리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시 그 評價視覺을 絶下시키고 있다.

r歷史辭典 J의 <실학 >및 '정약용5項目에서도 그러한 視覺은 드러나고 있

는데, "실학은 當時로서는 進步論이었고 또 그後 개화사상과 愛國文化啓麥運

動에 一定한 영향을 주었지만 그 ,讓想的 木質은 대채로 중소토지소유자계층

에 屬하는 詩고 반동화된 양반들을 반대하는 ,體想에 '주適했다" 고 하면서

M丁若錦도 유학자였던 만큼 사데주의를 반대하는 그의 恩想은 블철저한 것

2o) r金日.廳 점作集J 第 22 U ,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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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 間圈制 실시를 主握한 근본취지는 가혹한 착취를 다소 調節함으로써

封建國家의 이익을 더 잘 保讓하는데 있었으며 t노비문제 및 농민폭도에 對.

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保零的이었다 w고 혹평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형성에는 "그의 愛國精神은 비록 좋은 것이지만 결코 動勞人

民을 진정으로 代表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들을 爲한 나라를 構成한 것이

아니었다" 2l) 는 茶山의 進步的 사상에 깔려있는 계급적 本質에 對해 具體

的으로 지적한 金日成의 敎示는 流定的이었던 것이다.

이런 讓示를 고려하여 실인파에 對한 재해석을 한 책이 l974零 정성철

에 의해 간행되있는데 . r實學派의 哲擧」理想과 社會政治的 見解J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앞서 誇章한 최익한의 見解가 부분적으로 批劉받으면서 수정되고있

는 바, 茶山은 封建制度 自體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含代의 封建國家로 復

歸하려고 노력한 人物이라고 評價되고 있다. 즉, 茶山은 當時로서는 一定한 進

步的 역할을 行한 愛屬的 ,漆想家임은 認定하지만 그 本質은 封建的인. 데두

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정짓고 있다.

이러한 見解는 62年版을 보강한 77年版 r조선통사 J에서도 유지되고 있

고, r조선전사 J 33卷 中 李朝歷史를 다루고 있는 i0 -12U ( 1980 )에 具

體的으로 잘 기술되고 있다.22)

그 후 8o年代에 出刊된 著作들에서도 茶山을 비롯한 실학파를 보는 視

覺이 더 批判的으로 기울고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l985 年 社會科擧院 哲

學硏究所가 刊行한 哲學辭典의 "실학사상 > 및 '정약용 ?項目을 보면, w실

학사상가들은 봉건적 제관계가 支配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회역사적 조건과自
.

身들의 양반계.급적 制限性으로 인해 봉건유교사상에서 需全히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f

2l ) r歷史辭典J P.297의 <정약용 >항목聾

22) 特히 r조선전사J 第i2卷의 第 7章 第i節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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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제도 自體를 根本的으로 부정 못한 결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다計 라

고 기술하껸서 , 다산을 包출한 實藝恩想家들 대부분은 基本的으로 觀念論者라

고 못박고 있 다聾

博士 최봉익에 의해 社會科藝 출판사에서 간행된 r 朝鮮哲擧史 槪要J (1986)

도 그 부제가 '主體恩想체 의한 朝鱗哲學史(1962)의 지양 '이란 점에서 다

산을 보는 시각이 앞의 水準과 다를 바 없고, l987年 刊行된 정성철의 r朝

鮮哲學史 I[ J의 연구시각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 결국 第3期체 와서는 그 리전까지 진보적 유물론자로 평

가 받던 다산이 봉건적 울타리를 넘지 못한 觀念論者로 轉落하는 모습을

發見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北韓의 茶山에 대한 評價視角을 정리하면 , 우선 최익한

을 중심으로한 第l期체서는 시데적 制約性을 지니는 약점은 있으나 진보적

유물론적 견해를 지닌 ,讓想家. 改革家로서 茶山을 評價하고 있고, 第 2 期체서

는 r茶山 정약용릴쟁 2oo주년 ?念論文集 J엔 集約되어 있듯이 . 전반적으로

강한 肯定的 評價를 하면서 유물른적 진보른자로서 높이 評價되고 있는데 반

해, 69年 州社會科學의 任務에 관하여 M라는 교시가 있은 후 나타난 第3期

의 評價는 정반대로 봉건적 틀 속의 觀念論者로서 한정짓고 있다.

왜 茶山評價의 관점이 이와 같이 변화되리 왔는가? 觀點을 變化시킨 根

本要團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가장 重要한 要因은 金日成의 敎示이다. 茶山 정약를 硏究는

l 9 5 2 年 恩想的 强化를 促求한 敎示에 따라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l962年

r 茶山 탄생 2oo주년 記念集 J의 刊行으로 그 절정을 구가하다가, 결국 l9 6 9

年 '社會科辱의 任務에 대하여 '라는 敎示를 계기로 .茶山評價視角에는 반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 ' 것이다. 北韓 茶出學은 결7 l952 奪 思想强化를 강조

하는 金日漆리 敎示로부터 시작하석 69年 敎示에 의해 그 연구시각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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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되면서 現在까지 進行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진행과정 속에서 가장

큰 影響力을 미친 것이 바로 '실학파 인물들에 대한 評價게서 좌우편향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方法論的 指針'인 69年 敎示이 다.

이 敎示는 왜 69年에 나오게 되었는가? 이는 당시가 北韓에서의 政治

理念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主體恩想으로 轉換되는 時期임과 아을러 金 日

成'金正日의 權力承繼作業이 推進되던 時漆際다는데서 그 답을 구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즉 , 이 때를 전후하여 ,襤想鬪爭이 本格的으로 시작되면서 ,과

거의 歷史를 再解折하고자 하는 北韓指導層의 강한 의지가 歷史擊者들의 學

文的 연구시각의 선택을 단 하나로 만들었다고 보겠다.

한마디로 歷史를 硏究하는 學者들의 학문적 양심도> 飜究에 대한 執念도

主體,漆理을 앞세우는 政治的 麗力 앞에서는 너무나 사치스럽고 위험한 것이

었 다. 즉 主體史觀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고집은 擊者의 지위상실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짧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北韓에서 . 敎示가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절도인지를 보기 위해, l985年 朝
鮮勞動黨 창건4o들 紀念으로 평양 사회과학출판사에서 發刊한 <위대한 主

體恩想 총서>(전lo권 ) 중의 r主體,體想의 社會歷史原理J에 나오는 한 귀

절을 보.면, "首漆理 .恩想은 곧 인민대중이 지녀야 할 革命的 세계관이며,

首輦料 敎示는 全體 入民의 組織的 의사이며 首領의 뜻은 人民大衆의 한결

같은 의지M라고 좌여있다
출

이에 근거해 보면 北韓에서는 首領의 敎示를 무조건 執行하는 것이 首價

에 대한 충실성의 基本 要求일 수 qtol1 없기 때문에, 결국 首領의 敎示c
무조건 철저히 관철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 N .

이러한 위상을 지닌 敎示 또한 主體,識態의 형성과정 속에서 必要에 따라

그 範圍와 강도를 달리해 *.왔기 때문에, 결국 首領의 敎示의 內容襲化에 따

라 茶山評儒를 包含한 역사해석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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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結 論

本 硏究는 現在의 北韓政治體制가 어떻게 생성, 유지될 수 있었는가 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傳統政治文化와의 관련성 與否를 計히고자 하는데 그 目的

을 두었다. 즉, 現在의 특이한 政治體制를 形成하고 있는 배경이 傳統政治文

化라는 요인과 얼마만큼의 관련을 갖고 있는가를 考寮하였다,

硏究 결과 다음의 命題들을 도출할 수 있다.

< 명제l ) M 北韓의 支配形態는 神政體制(theocracy) 라는 세속종교적 支

配形態이다. 이는 그 원형에 있어서 社會主義的 全體主義보다도 王祖時代의

전제주의체제에 더 가깝다.M

< 명제2 ) "신정체제는 朝鮮朝의 儒敎的 政治文化가 北韓 共産化 과정에 肯

定的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可能했다.M

" <명제 3 ) "北韓에서는 통치의 정통성과 效率性 創出을 위해 必要에 따라

傳統에 대한 해석을 操作化 (opera출iona工iza출ion) 한다, 이 조작화의 基

準은 金터成의 敎示이며 이의 결정체가 주체사관이다.M

위인 명제들은 첫째, 北韓政治體制를 마르초스- 레닌주의적 모델로만 보아서

는 안 된다는 사실과 둘째 >金日成 中心외 세속종교적 體制가 지금까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傳統的 要素를 잘 조정, 管理하면서 北韓社會 구성

원을 동원를 결과였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硏究 결과를 놓고 볼 때* 왜 金日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델을

고집하지 않고 儒譜的 政治文化를 수용하면서 이를 통치의 처방전으로 쓰게

되었는가?라는 根本的인 의문을 제기하지 많을 수 없다-

中蘇紛爭의 와중에서 中立을 지키고 독자노선을 걷기 위해 스탈린 격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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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극받아 새로운 體制를 理立하기 위해, 國內의 파벌 싸움에서 명분을 찾

기 위해라는 등등의 理찰를 들어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다출

그러나 여기서는 거쳐야 될 歷史의 변천단계를 거치지 않은 北韓社會의

취약점과 이런 社會를 통치해야만 하는 金日成 首領으로서의 릴렘마쉐서 Z L

답을 찾고자 한다.

서구라파 社會치럼 부르조아 革燎을 거치지 않고 社會主義化를 성취한. 北

韓社會의 근본 취약점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나눠 줄 物的 土臺가 매우 허약

하다는 점이다. 占領共産主義 덕분에 歷史를 단축시킨 결과, 生産力 發展체 따

른 社會的 富가 基本的으로 축적되지 못한 社會를 떠맡게 된 것이다. 그런

狀況체서 社會主義 經濟모델에 따라 經濟計劃을 시도했으나 국부의 增大를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나눠줄 것이 없는 지상낙원에서 오직 무한정 나눠줄 수 있는 것

은 어버이 金日成 首領의 한없는 사랑 q情1 없었다. 首領의 사랑이라는 精

神的, 觀念的 사랑으긴 物的 토대의 부족를을 채워 나갈 수 밖에 없었다
출

存在가 意識을 決定하리라는 命題가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방식의 實踐이

었다. 一個人의 首領의 意諸리 다수를 首領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의식의

무서운 위력을 입증하는 實驗이기도 했다.

게다가 北韓社會는 比諒的 博統을 온전히 지닐 수 있었기쉐 이런 통치방

식은 計劃했던 效果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면서 儒讓的 共産主義體制를 만

들어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이 北韓統治이데올로기의 特徵이고 장점이다. 물론

그 사랑의 힘이 金正日에게로 權力糧承이 된 후에도 .그 위력을 發揮할 주

있을까를 생각할 때는 이는 곧 이 流治이데올로구의 한계가 된다.

아플든 北韓政治禮制를 傳統政6文化와 關聯시켜 分析하려는 硏究는 韓國에

왜 권위주의적 政治證制가 등장하게 되는가라는 硏究主題와 관련될 때 좋은

比較硏究가 된다. 아울러 自由民主主義를 정착시키기 위해f 傳漆의 要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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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얼마만큼 잘 管理. ib敎해 왔는가를 검토해보는 좋은 계기가 된다출

즉 朝鮮王祖를 본 바탕으로 하는 南 .北韓의 쌍동이가 태어나자마자 각기

다른 가정인 美國과 蘇聯에 强制的으로 입양된 .후, 모양은 같으나 성격이

다른 一卵性 쌍동이로 자라났는지 혹은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二卵性

쌍刊는 자라났는지 , 아니면 입양가정의 특성을 배제시키면서 雙童이로시의 先

天的 特質을 점점 부각시키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提供하

리 라고 본다.

위체서 본 것처럼 北轉의 傳統的 要素가 統治에 肯定的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면, 우리도 이를 自由民主主義 社會樹立쉐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가

를 檢討하여 統治의 戰略으로 活用할 수 있는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理論

的 배경없이 忠 .孝 등의 전통요소만 피싱적으로 强調해 왔던 統治技術보다

더 세련된 統治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必要한 作業이다.

이는 南北韓 證制競爭체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그 관건은 사회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完로히 떨쳐버릴 수 없는 傳

統的 사고방식을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效率的으로 管理. 調整하느냐애 귀결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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